
(붙임 3)

 주요유물 및 설명

가운수성 - 의친왕
‘마음을 가다듬고 성찰하다.’
항일 사상이 강했고 직접 구국 운동에 
참여했던 고종의 아들인 이강 공의 
해서체 현판 글씨이다. 

종오소호 - 김가진
‘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겠다.’
논어에서 따온 문구로 “부귀가 인위적으로 
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, 말채찍을 잡
는 천한 일이라도 내 또한 하겠지만, 
인위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
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.”

의친왕 유묵

의친왕 이강이 유신(庾信)의  대주가
(對酒歌)를 활달자재한 행서로 일필
휘지(一筆揮之) 하였다. 
春水望桃花 
(봄 강물 저편에 복숭아꽃 피고),   
春洲藉芳杜 
(봄 강 언덕은 향기로운 두약 뒤덮었네)
琴從綠珠借 
(가야금은 녹주를 빌려 타고), 
酒就文君取 
(술은 탁문군에게 부탁하네).  


